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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첫 재진입 캡슐 Starfall 시험비행 

지난 6월 23일, 스페이스 X가 무인 재진입·회수 캡슐 스타폴(Starfall)의 첫 시험비행

인 스타폴 데모(Starfall Demo) 미션을 수행했다. 스페이스 X는 스타폴에 관해 자체적

으로 공개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기체에 관한 정보 대부분은 회사가 아니라 지난달 

공개된 연방항공청(FAA) 환경평가 문서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비행의 목적은 

우주에서 제조한 물체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캡슐이 제어된 재진입과 태평양 착수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검증하는 시연이다. 

주목할 점은 스페이스 X 가 이번 미션을 사실상 기밀 임무처럼 다뤘다는 것이다. 평소 

스타링크 발사에서 공개하던 2단부 영상이나 페이로드 분리 시점을 일절 중계하지 않

았고, 발사 후 타임라인도 1 단 착륙에서 끝났다. 즉 현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은 스타

폴이 궤도 전개까지 성공했다는 것이며, 캡슐이 재진입에서 생존했는지 또는 착수 후 

회수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FAA에 따르면 후속 임무(데모2)도 진행될 예정이다. 

스타폴이 타겟하는 시장은 두 곳이다. 하나는 미세중력 환경에서 의약품·반도체 결정 

등 고부가 물질을 제조하는 우주 제조(in-space manufacturing)이고, 다른 하나는 화

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단시간에 보내는 지점 간(point-to-point) 운송이다. 이때 활용

되는 기체는 지름 약 3.1m·높이 0.75m 의 납작한 원반형이며, 자체 추진 엔진 없이 

질소 콜드가스 추진기로 자세만 제어한다. 두 부분(상판 알루미늄 구조 + 탄소섬유 열

차폐막)을 합쳐 약 2.1 톤이며 최대 1 톤의 화물을 회수할 수 있다. 추후 발사·회수 단

가를 낮춰 우주 제조를 상업적으로 자생 가능한 시장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스타폴이 진입하려는 미세중력 제조·회수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Varda Space 

Industries와 일본의 ElevationSpace 등이 있다. Varda의 경우, 2023년 첫 발사 이후 

여섯 차례의 발사·회수를 수행했고, 2025년에는 1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C

를 유치해 누적 조달액은 3억 2,900만 달러에 이른다. ElevationSpace는 최근 4,000

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를 유치했다. 다만 이들은 회당 수십 kg 수준의 소형 캡슐에 

머물러 있어, 회당 1톤 회수가 가능하고 발사부터 궤도 체류·회수까지 수직 통합한 스

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시장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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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 


